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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수요설교

Right after Jesus was baptized in the river of Jordan, he was led by the 
spirit and tempted by the devil. The place where he was baptized was the 
wilderness. There is no road in the wilderness and nothing to rely on but God.

1.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After fasting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was hungry.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Matt 4:2-3).

Some are tempted by the material, others are weak in the 
temptation of the rational, and another is weak in the honor of 
the world. The first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was about bread, 
which means the problem of eating and living, and the problem 
of material, in a word, the problem of money. Jesus says that the 
unique thing that he balances with God is the materials (Matt 6:24).

Jesus rejected the first temptation from tempter in the 
Matthew 4:4, which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from the mouth of God.”

2. Throw yourself down from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Secondly, the devil takes Jesus to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that 

is the highest point in the castle of Jerusalem. People like the highest point. 
They like to conquer something. That’s why they like to fight to get an 
important title and come up from the rank. 

The Satan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by quoting the word of Psalm 
91:11-12, tested Jesus there. But he said,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Matt 
4:7), and Jesus defeated the Satan’s test. 
Nevertheless, Satan makes us test our God. Will 
God do something for us? Won’t he do it for 
us? Does God really love me? Doesn’t he love 
us? But Jesus tells us not to test God. Because 
his staying with us and the covenant never 
changes, God is always our subject but never 
the subject of test.  

3. Bow down and worship Satan 
The Satan tempts Jesus to bow down and 

worship him for giving the glory of the earth. 
It is correct for Jesus to come to the world in 
order to get back all power of the world that 
was deprived by the enemy, Satan. But the way 
is the cross. That is God’s way.

 Jesus bravely said, “Satan, withdraw!” 
When praying, we should communicate with 
God. When we face Satan, we should not 
hesitate. We should be firm.

My beloved Christians,
Jesus took the victory of all tests in the 

wilderness just as God’s word was written. Just 
like Jesus who threw out the temptation of materials, the desire of honor, and 
the temptation of a wrong way that could be gained at the time, we should 
win all the tests with bold and strong faith. By taking a victory,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the people of the Lord.                     

The Test in the Wilderness
(Matt. 4:1-11)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
야는 길도 없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밖에 안 계신 
곳입니다. 

1.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

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
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2-3).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에 약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에 약합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
험은 떡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한 마
디로 돈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재물을 언급하십니다(마 6:24).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신 8: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로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높

은 곳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무엇인가를 정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투를 쓰기 위해 싸우고 
출세하기 위해 싸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 
91:11-12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
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라”(마 4:7)고 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우
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분
이 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기에 항
상 신뢰해야 할 대상이시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
니시라는 것입니다.

3.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가 이 땅의 영광을 줄테니 엎드려 절하라

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
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십자가입
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
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

다.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그리고 일시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는 잘못된 방법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
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
원합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마 4:1-11)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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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

인간이 이토록 존귀한데 왜 세상은 점점 나빠지

는가?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죄론(Doctrine of sin)

에서 찾는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

으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타락한 피조물이다. 

시편 8:4-5에서 시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

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했

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

나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간 존재로서 인간을 말한

다. 영혼을 가졌으니 천사와 같고 육신을 가졌으니 

짐승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으로 전

락하거나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도 안 된다. 그러

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 자

리로 올라가려는 사람도, 짐승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짐승은 새끼를 죽이기도 한다. 인간도 낙태를 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은 제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매년 수 만

명이 낙태로 죽는다. 성해방론자들은 인간되기를 포

기하고 동물의 세계를 답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

다. 따라서 타락 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다.

4.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The Doctrine of 

redemption)

그리스도인의 구원 교리는 신론, 계시론, 인론, 타

락론, 구원론 등 여러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고 했다. 구원을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을 돌본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스

도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쓴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 초

월자와 역사 너머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여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라!  

   (다음 주 계속)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생각하라 II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리가 인간론이다. 인본주의는 세속

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다. 세속주의는 우

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

는 "인간이 모든 것의 잣대(Man, the measure of all 

things)"라고 말했다. 인간이 규범이므로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이 궁극적인 권위자이고 

인간을 신성화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끌 

뿐이다. 

3. 그리스도인의 타락 교리(The Doctrine of the 

2017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5일(토)를 시작으로 

토요일, 주일, 수능 당일에 열린다. 

우리 교회 고등부 (지도 : 정대은 

목사 부장 : 최승환1 집사)는 "2017 

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토요 학부모 

기도회”를 11월 5일(토), 12일(토) 

오전 10시, 501호에서 진행한다. 또

한 주일 학부모 기도회가 주일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 15분, 수능 당

일 기도회는 11월 17일(목) 오전 8

시 30부터 시험 일정에 맞춰 열린

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인

근 주민 모두 참여 가능하다. 

2017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토요학부모기도회 : 11월 5일(토) 및 11월 12일(토) 오전 10:00

주일 학부모 기도회 : 매주일 12:40 ~ 13:15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 11월 17일(목) 오전 8:30~17:40

신천지 등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지 조사 진행중

2016년 9월 7일 정기당회에서 신천지 등 이단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조사하기로 결의한 설문지를 지난 주 배포하

였다. 성도들은 상세히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을 작

성하여 본당 2층과 3층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

어주기 바란다. 기록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신천지 OUT' 마크를 성도들이 패

용하는 것이 8월 7일 임시당회에 보고되었으므로 

이단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사무

국에서 마크를 받아 달기 바란다.

작성자 필히 실명기입 - 기록한 내용은 비밀 보장

- 공 고 -
순례자는 당회 소속이므로 

당회 결정이 없는 한 
휴간(정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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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학

부모 기도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을 경험하라! (시 46:1) 라는 주

제로 진행됩니다. 

1) 토요 학부모 기도회 

   • 일시 : 11월 5일(토), 

               12일(토) 10:00 

   • 장소 : 서울교회 501호

                          2) 주일 학부모 기도회

   • 일시 : 매주일 12 : 50-13 : 15

   • 장소 : 서울교회 504호

3)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 일시 : 11월 17일(목) 08:30-17:40

   • 장소 : 101호 (웨스트민스터홀)

   • 인도 : 박노철 담임목사 및 교역자

특별히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는 시험시간에 

맞추어 목사님들의 인도로 찬양, 말씀, 기도회로 진

행되며, 공동기도 및 수험생 각자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선

입니다. 합심기도에는 더욱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

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하

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

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정대은 목사 
(고등부 지도)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깨어 기도하라!

서울교회 앞으로 배달 된 신천지의 편지 - 현재 교회로 매주 편지를 보내고 있다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 4일(금) 웨스트민스터 신대원 릴백총장

과 가너부총장 일행 환영 조찬을 한다. 11월 5일(토) 종교개혁500주

년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사랑의 쌀 운동과 몽골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 이사회 개회설교 한다. 31일(월) 나라를 걱정하는 사회원로

들 모임을 소집한다.

■주일식당봉사 :   모세 선교회 (10. 30)

                         엘리야 선교회 (11.6)

■ 금주의 식사 제공 : 이홍기 집사 이옥희 권사 가정, 이승준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
과 지혜를 주셔서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2. 비전2020운동을 통해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
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
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④  2016년 10 월  30 일 

2016년 전반기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

다.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해주십시오. 

- 기도제목 -

1.  이동진료와 의료교육, 훈련 사역을 위해 지혜

와 능력,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주소서.

2.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수알랄라(Soalala) 지

역으로 오지 의료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 되게 하소서.

3.  FBDB 사무국장 마누아가 현재 인도네시아에

서 열리는 로잔대회 참석 중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기회에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

서. 

4. 암부히드리트리무 시에서 땅을 주기로 하였는

데 시에서 땅 측정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서 전체 마

스터플랜을 짤 수 있도록. 이 일에 돕는 자를 붙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의 때

에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 이 땅에 

진단병리검사센터, 간호대학, 전문 치과, 이비인후

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려 하

고, 또 컨퍼런스 센터를 만들어 이미 시작된 외과, 

세포병리학과, 치과 등의 학회를 계속적으로 실시

하고 다른 전문과들도 학회나 세미나, 워크샵 등을 

열어 국제적으로 강의와 실제 실기훈련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큰 정부 병원의 의사들을 

특별 훈련 시킬 수 있도록 이들을 50명 정도 수용할 

게스트룸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큰 사역을 준비하

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돕

는 자를 붙여 주소서. 

5. 마다가스카르 보사부와 협력을 잘 이루어내도

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훈 선교

사와 저를 마다가스카르 보사부 대외협력부 부원으

로 공식 직함을 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다. 저희를 마

다가스카르를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주님께

서 길을 내어주소서.

6. 아동 사역을 통해 예수 중심의, 미래의 마다가

스카르에 건강한 기독교 자도자들이 길러지게 하소

서. 이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

주소서. 

7. 청소년프로그램인 겨자씨모임 아동들을 데리

고 7월 13일에 음악교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아이들

로 자랄 수 있도록 음악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가르치는 마누, 줄리엥, 피

나리트라, 엘리어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8. FBDB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비비, 노엘리

송, 라잉구, 실비아, 신시아, 니리나, 프린시, 크리스

텔, 엘로디, 프랑키, 아부트라, 미안트라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자들로 자라가고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학업에도 진보가 있고 이들

이 마다가스카르의 믿음의 지도자들로 잘 자라가게 

하소서. 

9. 아날라벨루나 지역에 전달된 복음이 열매를 

맺도록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

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개발 사역이 주님의 방

법대로 진행 되어 지게 하옵소서.

10. 무른다바 지역 오지에 마디목사님과 오렐리

사모님 팀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데 그곳 지역에 복음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

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전도팀이 성령충만

하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그들

에게 보급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

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 이재훈, 박재연 선교사

만민에게 전도 - 마다가스카르


